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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메이드, 중국 법원에 '미르2' 연장계약 무효소송 제기 

박상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2017-10-10 18:22:21

지난 6월 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체결한 '미르의전설2'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

인먼트가 중국 법원을 통해 연장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. 액토즈소프트(이하 액토즈)는 10일 공시를 통

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'미르의전설2'의 SLA(Software Licensing Agreement) 연장계

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장을 지난 9월 29일 수령했다고 밝혔다. 이 소송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(이하 

위메이드)와 전기아이피가 지난 9월 14일 제기한 것이다. 이 소장에 따르면 액토즈와 란샤가 체결한 연장 

계약은 무효이며, 란샤는 액토즈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지난 9월 28일 이후 '미르의전설2'를 운영할 수 없

고, 액토즈와 란샤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침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위

안(한화 약 1억 7천만원)의 배상 요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. 또한 액토즈와 란샤는 중국지식재산권보 및 란

샤의 홈페이지에 30일간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사전 서면 확인을 받은 성명을 게시하여 현재의 사실을 

명확히 밝혀야 하며,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액토즈와 란샤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. 이에 대해 액

토즈 측은 "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"이라고 밝혔다. 한편, 이번 소송은 최근 위메이드가 집중하

겠다고 밝힌 중국 본안 소송으로, 국내 본안 소송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위메이드 측은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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